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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유 놓고 중-일 전쟁국면
KOTRA, 송유관 건설경로 놓고 경쟁 … 일본안 선택하면 한국 이익? 

일본과 중국이 러시아에 묻힌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러시아 중남부 이르쿠츠크주 앙가르스크 지역에 매장된 원유를 안정적으

로 공급받기 위해 러시아를 상대로 치열한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앙가르스크의 원유 매장량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4억톤에 이르며, 전체 매장량은 10억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이라크 사태 등을 겪으면서 더욱 에너지 자원에 목말라 하던 일본은 앙가르스크에서 일본과 가까운 극

동러시아의 나홋카까지 송유관을 건설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

만일 시베리아 땅에서부터 극동러시아 쪽으로 송유관만 끌어댄다면 1일 100만배럴의 원유를 일본 항구까지 

실어 날라 안정적 원유 공급이라는 꿈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상대적으로 건설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점 등을 들어 앙가르스크에서 만주 대경(大慶)까지 

연결되는 송유관을 건설할 것을 러시아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송유관 건설 계획은 길이 3800㎞에 건설비용도 50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중국이 제시하는 공사는 총

연장 2400㎞, 건설비용 25억달러가 예상된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중국의 제안을 선호하는 듯한 반응을 보여 왔다. 특히, 2003년 5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중국 국영 석유공사와 러시아 석유기업 유코스는 앙가르스크-대경 간 송유관을 통해 1500억달러의 원

유를 매매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5월 말 후진타오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직후 러시아를 방

문해 집요한 설득에 나서면서 러시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 직후 어떤 가능성도 배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며, 6월 중순에는 

일본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나홋트까 루트 송유관 건설을 선호하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송유관 건설에 소요되는 50억달러 중 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을 뿐만 아니라 해안 원

유 터미널 건설, 정유시설 공사에도 돈다발을 풀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러시아 일부에서는 송유관 건설 경로 문제가 꼭 양자택일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원유 

매장량이 2개 송유관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당초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정돼 있던 러시아의 최종 결심은 가을로 늦추어진 상태이다.

현재는 중국이 수세에 몰린 듯한 분위기이지만 좀처럼 시원하게 속내를 드러내기 않고 이리저리 재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구애작전에서 과연 일본과 중국 중 어느 쪽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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